
소다회와 무역위원회 개혁
동양제철화학이 2 0 0 4년 3월말 인천의 합성소다회 4 0만톤 공

장가동을 중단했다. 폐석회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폐쇄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나 국내에서 소다회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동양제철화학이 모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소다회 공장을 폐

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돼 수익성

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장이 중국이나 미국의

천연 소다회에 비해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

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 소다회 플랜트는 미국 주도의 천연 트로나

( T r o n a )계 소다회 플랜트에 비해 생산코스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회석을 가공해 생산하는 공

법을 채택하고 있으니 Trona 광석을 채굴해 정제한 후 판매하는 천연 소다회에 비해 코스트가 높을 수밖

에 없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중국도 합성 소다회를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개념이 희박하고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

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기업들이 소다회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판매경쟁이 치열

해진 것도 수출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동양화학의 소다회 생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무려 3차례에 걸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1 9 9 3년 1 2월- 1 9 9 6년 1 2월 및 1 9 9 7년 5월- 2 0 0 0

년 5월 2차례에 걸쳐 6년간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2년반 동안 추

가규제까지 실시했다.

중요한 것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2 0 0 0년 1 0월1 5일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한 시점부터 정확히 2년 반이 지난 2 0 0 4년 3월말 동양제철화학이 인천 소다회 공장을 폐쇄했다는 것이

다.

동양화학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동안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제품 원가상승에 힘입어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했으며, 더군다나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 때문에 미국 A N S A C

회원사 중 2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회사 OCI Wyoming의 한국 수출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

었다.

2 0 0 0년을 전후로 한국의 미국산 소다회 수입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A N S A C이

동양화학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 내수가격에 맞춰 수출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국내 소다회 시장에서는 동양화학이 경쟁력 없는 합성 소다회 플랜트를 가동하면서 수익성을 바라

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소다회 생산기업

의 민영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반덤핑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동양제철화학이 인천공장을 폐쇄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2 0 0 4년에는 중국산 소다회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5 0 %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MAI도 중국이 2 0 0 4년 소다회 생산능력을 1 4 0만톤 가량 확대해 수출을 약 6 0만

톤 확대하는 반면, 미국의 소다회 수출량은 2 0 0 4년 4 4 6만톤으로 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문제는 무역위원회가 무리를 해가면서 끝이 훤히 보이는 반덤핑 제소를 3번씩이나 받아들인 배경이 무

엇이냐 하는 점이다.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까지 보호

해줌으로써 수요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최종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6 0 0

5 0 0

4 0 0

3 0 0

2 0 0

1 0 0

0

국내 소다회수입추이

1 0 0 0 M / T

전 체

중국산



이다.

결론적으로 무역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의혹덩어리로 반덤핑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를 통상업무 전반을 다루는 행정부처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반덤핑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 0 0 4 / 0 7 / 1 9 >


